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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experimental research on aromatherapy conducted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focusing on research trends and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in each country. A 

total of 314 research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6 and 2025 were collected from three major 

academic databases — RISS in Korea, CNKI in China and J-STAGE in Japan — and analyzed 

according to criteria such as sample size, participants' health conditions, academic field, types of 

essential oils used, application methods and reported effectiveness. The findings revealed clear 

differences in the research purposes and directions among the three countries. Korea predominantly 

focuse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through applications in beauty and health-related fields. In 

China experimental studies were largely conducted within clinical settings and reflected the integration 

of aromatherapy into 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based healthcare system. Japan’s research meanwhile 

emphasized emotional well-being and holistic healing, often based on small-scale trials rooted i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By comparing how sociocultural factors have shaped the 

conduct and content of aromatherapy research across these three nations, this study proposes future 

directions for integrative and mutually enriching development in the field of aromatherap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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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아로마테라피에 관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실험연구를 비교분석하여 각국의 연구동향 

및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한·중·일 3국의 대표 학술 플렛

폼인 RISS, CNKI, J-STAGE에서 수집한 31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표본 규모, 연구 대상의 건강상

태, 전공 분야, 사용 오일, 적용법 및 효과 유무 등의 항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로마테라피 실

험의 방향성과 목적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의 아로마테라피 실험연구는 미용 및 보건 

분야 중심으로 일상 속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중국은 중의학 기반의 의

료체계 내 임상 중심의 대규모 실험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대체의학

적 관점에서 소규모 실험을 통해 정서 안정과 웰빙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각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아로마테라피 연구의 내용과 방식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향후 아로

마테라피가 상호보완적인 연구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아로마테라피, 아로마, 한중일, 실험연구, 연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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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현대 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인

간의 삶에 다양한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 반면, 개인의 정신

적·신체적 건강에는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인적 치유와 예방을 지향하면서도 일상에서 

접근이 용이한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

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허브, 꽃, 기타 식물의 부위에서 

추출된 천연 물질을 이용한 최소 6,000년의 역사를 지닌 

자연 치유법으로[1], 장기간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에

게 있어 피로, 통증, 불안 및 우울증 등 정신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물 치료의 대안으로 행해

지고 있다. 아로마테라피의 효능들은 다양한 학문적 연구

를 통해 이미 입증된 바 있으며[2] 그 관심도는 나날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한국에서는 아로마테라피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주로 

피부 미용 분야나 전신 마사지 등 피부관리사 중심의 실무

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아로마테라피의 효과를 과학적

으로 검증하려는 실험 연구가 증가하였다[4].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는 중국과 일본 또한 아로마테

라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손교정은 중국에

서 19세기 말부터 아로마테라피를 포함한 자연요법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5], Inoue는 일본에선 아

로마테라피가 의학과 함께 통합되어 치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하였다[6]. 삼국 모두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활용이 활발한 것은 전통의학과 향료문화가 중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에 뿌리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수용과 활용이 확

산된 것으로[7], 이들이 오랜 기간 역사를 공유하고 문화교

류를 이어온 배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세 국가가 아로마테라피의 

효과를 검증하려는 실험 연구들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연구 동향은 개별적으로만 보고되고 있을 

뿐, 세 나라를 아우르는 비교 분석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아로마 테라피는 문화적·의학적 배경에 따라 적용 방

식이나 연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 간 비교는 

학문적으로 가치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한중일 아로마테

라피 연구 동향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통해 각국에서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아

로마테라피의 보다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활용 방안을 모

색할 수 있을 것이다.

II. Study Methodolgy

1. Data Selection and Collection Criteria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내 아로마테라피 관련 연구

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PRISMA 그룹의 지침(The 

PRISMA Statement)[7]‘을 준수하여 분석 대상 논문을 선

정하였다. 2025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간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세 국가의 대표적 학술 플랫폼인 

RISS, CNKI, 그리고 J-STAGE를 활용하였으며, 검색어로

는 ‘Aroma(아로마, アロマ, 芳香)’를 기본으로 설정하였

다. 단, 중국의 경우 검색 결과가 4832개로 방대하여 본 

연구 분석 취지에 맞는 키워드로 한정해 Aromatherapy 

(芳香疗法)로 분석하였다. 

자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시의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10년간(2016년부터 2025년

까지) 발표된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둘째, 논문 전

문(全文)에 접근 가능한 자료만을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한국은 113편, 중국은 177편, 일본은 84

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단행본이나 회의록, 포스터 발표

자료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추가적으로 실험 연구가 

아닌 문헌 고찰, 양적 연구와 같은 비실험 연구와 동물이

나 균 등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연구 또한 분석 대상

에서 배제하여 한국은 17편, 중국은 10편, 일본은 33편을 

제외한 총 314편을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2. Analysis Method

분석 기준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은 Microsoft Excel을 

이용해 1차적으로 정리되었다. 이를 위해 사전에 분류 기

준표를 작성하여 동일한 기준을 모든 논문에 일관되게 적

용하였다. 분석방법은 국가별로 발표연도, 표본 수, 연구

대상, 전공분야, 사용된 오일, 적용법과 효과 유무에 대하

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III. Results and Discussion

1. Years of Publication

연구대상 논문 314편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Fig. 1 

과 같다. 한국은 지난 10년 중 2016년에 14편(14.58%), 

2017년에 15편(15.63%), 2019년에 15편(15.63%), 2024

년에 14편(14.58%)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

국은 2019년까지 매년 10편 내외의 연구가 지속되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0년에 1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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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2021년에 24편(14.37%), 2022년에 20편

(11.98%), 2023년에 24편(14.37%), 2024년에 36편

(21.56%)이 집계되었다.

이러한 증가는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의 확산 시기와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특히 중의학 기반

의 아로마테라피는 전통적으로 전염병 예방에 활용되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된 것

으로 보고되었다[9]. 이러한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공중보건 실천 사례가 곧 아로마테라피 실험연구의 증가

로 이어졌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국 내 관련 연

구의 현저한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반면 일본은 전반적으로 모든 연도에 걸쳐 고르게 4~7

편 내외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 Analysis of Participant Group Size

표본 크기를 기준으로 한 각국의 실험연구 논문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한국과 중국은 각각 54편

(56.25%)과 161편(96.41%)이 40명 이상의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은 중간 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20-29명의 연구가 14편(14.58%), 

30-39명인 연구가 18편(18.75%)으로 행해진 것에 반해 

중국은 40명 이상인 연구가 대부분인 것에 차이점이 있다. 

Table.4의 연구결과에서 중국의 실험연구 중 125편

(74.85%)이 의학 분야에 속한다는 점과 연계하여 볼 때, 

중국에서 아로마테라피 연구가 임상 적용을 중심으로, 보

다 집단 중심적이고 의료 시스템 내에서 통합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일본은 표본집단이 9명 이하인 소규모 연구가 14

편(27.45%), 10-19명인 연구가 13편(25.49%), 20-29명인 

연구가 8편(15.69%), 30-39명인 연구가 5편(9.80%), 그리

고 40명 이상인 연구가 9편(17.65%)으로, 다른 두 나라에 

비해 표본 규모 면에서 균형 잡힌 연구 경향을 보였다. 이

는 일본에서 아로마테라피가 대체의학 및 웰빙 연구와 밀

접한 관계를 가져 심리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파일

럿 연구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Comparative Analysis by Health Status

연구대상의 건강 상태는 일반인, 정신질환자, 신체질환

자로 나누어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 중 분만 산모의 

경우, 통증 호소 여부가 언급되지 않은 논문은 일반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치매 환자의 경우 정신적 안정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정신질환자로, 신체적 활력을 강조한 연구는 신체

질환자로 분류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중국에서 신체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아로마테

Country
Size of Group

1-9 10-19 20-29 30-39 40≤ Unknown Total

Korea(%)
3

(3.13)

6

(6.25)

14

(14.58)

18

(18.75)

54

(56.25)

1

(1.04)

96

(100)

China(%)
1

(0.06)

0

(0.00)

1

(0.06)

4

(2.40)

161

(96.41)

0

(0.00)

167

(100)

Japan(%) 14 (27.45)
13

(25.49)

8

(15.69)

5

(9.80)

9

(17.65)

2

(3.92)

51

(100)

Table 1. Analysis of Participant Group Size

Fig. 1. Classification by Applicants



166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라피 실험연구가 177편(70.0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한 것은, 아로마테라피가 중의학의 일환으로서 간단하고 

조작이 쉬우며 부작용이 적다는 특성을 지녀 중국 내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10]는 점에서 

비롯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로마테라피가 감염병 

예방과 면역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엔 일반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각 82편(85.42%), 40편(78.43%)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상적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 경향을 

보인다. 

4. Disciplinary Distribution of Research Articles

각 연구의 전공분야는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주제 영

역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분류하였으며, 학술지의 주제 영

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저자의 소속 전공을 근거

로 2차적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의학이 5편

(5.21%), 간호 및 보건학이 22편(22.29%), 미용이 20편

(20.83%)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의학이 125편(74.85%), 

간호 및 보건학이 20편(11.98%), 대체의학이 22편

(13.17%)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의학이 10편(19.61%), 간

호 및 보건학이 9편(17.65%), 대체의학이22편(43.14%), 

Country

Health status

General

population

Psychiatric

patients

Physical

patients
Unknown Total

Korea(%)
82

(85.42)

1

(1.04)

12

(12.50)

1

(1.04)

96

(100)

China(%)
27

(16.17)

23

(13.77)

117

(70.06)

0

(0.00)

167

(100)

Japan(%)
40

(78.43)

8

(15.69)

3

(5.88)

0

(0.00)

51

(100)

Table 2. Comparative Analysis by Health Status

Country

Disciplinary distribution

Medical

science

Nursing/

Health

Alternative

medicine
Beauty Others Total

Korea(%)
5 

(5.21)

22 

(22.92)

0 

(0.00)

20 

(20.83)

49 

(51.04)

96 

(100)

China(%)
125 

(74.85)

20 

(11.98)

22 

(13.17)

0 

(0.00)

0 

(0.00)

167 

(100)

Japan(%)
10 

(19.61)

9 

(17.65)

22 

(43.14)

1 

(1.96)

9 

(17.65)

51 

(100)

Table 3. Disciplinary Distribution of Research

Fig. 2. Disciplinary Distribution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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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이 1편(1.96%)이었다 (Table 3, Figure 2). 한국에서

는 아로마테라피와 같은 전인적 치료요법이 미용과 의학, 

대체의학 사이에서 중복되어 관계지어져 있기 때문에[11] 

미용 분야나 기타 심리학, 공학 분야 등에서의 아로마테라

피 연구가 타국에 비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의 경

우, 아로마테라피가 중의학 이론과 결합되어 있으며[12]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체계가 중의학과 현대의학을 병행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연구 역시 임상 실험과 

치료 효과 검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

막으로, 일본에서는 영국식 웰빙과 힐링 중심으로 아로마

테라피가 발전해왔고 일본의 보건의료 제도는 전통요법의 

제도적 활용보다는 민간·대체요법 차원에서 발전해왔기 때

문에[13] 대체의학 분야에서 이를 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Number of Essential Oils Used and 

Fragrance Categories of Essential Oils

사용한 에센셜 오일의 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연구는 

3가지 이상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

본의 경우,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복수의 에센셜 오일을 연

구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는 단일 에센

셜 오일을 사용한 연구가 55편(32.93%)으로 세 나라 중에

서 가장 많았다 (Table 4).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에센셜 오일을 분류할 때, 

단일 오일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향 계열에 따라 통합적

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라벤더, 제라늄, 백목련, 치

자나무, 일랑일랑은 플로럴 계열로, 레몬그라스, 베르가못, 

오렌지스위트, 시콰사(Citrus × depressa), 레몬, 자몽, 

네롤리, 오렌지, 블러드오렌지는 시트러스 계열로, 페퍼민

트, 꽃향유(Elsholtzia),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티트리는 

허벌 계열로, 녹나무(Lindera umbellata), 측백나무, 편백

나무, 자단나무(Dalbergia spp)는 우디계열로 분류하였다. 

한편, 두 가지 이상의 오일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는 

Multi-item used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복합 오일 조합이 

매우 다양하고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개별 향 계열로 분류

하는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에

센셜 오일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No mention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

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한국은 13편(13.54%), 중국은 46편(27.61%), 일본은 3

편(5.88%)으로 세 나라 모두 플로럴계 오일의 사용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이중에 라벤더 오일

의 사용이 한국에선 10편, 중국에선 44편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라벤더 오일이 가장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으며[14] 아로마테라피에서 라벤더가 가장 많은 

빈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15]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

Variables Categories
Country

Korea(%) China(%) Japan(%)

Number of Essential 

Oils Used

1 type 25 (26.04) 55 (32.93) 16 (31.37)

2 types 14 (14.58) 21 (12.57) 16 (31.37)

3 types 32 (33.33) 39 (23.35) 6 (11.76)

4 types 9 (9.38) 3 (1.80) 2 (3.92)

More than 5 types 13 (13.54) 6 (3.59) 9 (17.65)

No mention 3 (3.13) 45 (26.76) 2 (3.93)

Total 96 (100) 167 (100) 51 (100)

Table 4. Number of Essential Oils Used

Variables Categories
Country

Korea(%) China(%) Japan(%)

Types of essential oil

Floral 13 (13.54) 46 (27.61) 3 (5.88)

Citrus 5 (5.21) 6 (3.60) 7 (13.73)

Herbal 5 (5.21) 4 (2.40) 4 (7.84)

Woody 2 (2.08) 1 (0.60) 2 (3.92)

Multi-item used 68 (70.83) 65 (39.03) 33 (64.71)

No mention 3 (3.13) 45 (26.76) 2 (3.93)

Total 96 (100) 167 (100) 51 (100)

Table 5. Fragrance Categories of Essential 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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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에 대한 연구가 7편

(13.73%)으로 세 국가중에 가장 많았다. 이는 일본인들이 

감귤류 향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Matsumoto (2017)의 

연구[16]와, 오렌지스위트오일이 일본인에게 불쾌감을 유

발할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Uraguchi(2016)의 연구[17]에

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본인들이 시트러스 계열 향을 선

호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Methods of 

Intervention

아로마테라피 실험연구의 적용법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마사지와 흡입법을 분류 항목으로 설정

하였으며, 목욕법과 패치 부착, 아로마 캔디 섭취, 두 가지 

이상의 적용법 혼합 등은 ‘Others’ 항목에 통합하였다. 이

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한

국과 중국, 일본 모두 흡입법을 이용한 연구가 46편

(47.91%), 124편(74.25%), 28편(54.9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흡입법이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섭취하는 

방법보다 자극이 적고, 민감한 피부나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18]일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 중국과 비교되는 일본의 아로마테

라피 연구의 특이점은, 연구결과에서 효과 없음이 3편

(5.88%)으로 나타나 일본 학계에서는 특정한 효과가 없다

는 결과도 학문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간주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IV. Conclusions

아로마테라피는 질병 치료를 넘어 전신의 활력 회복과 

심신의 균형을 도모하는 예방적이며 보완적인 치유법이다

[19]. 한국과 중국, 일본은 오랜 시간 역사와 문화를 공유

하며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아왔으며, 아로마테라피 또한 삼

국의 이러한 문화교류의 맥락 속에서 중의학을 기반으로 

전파되어 응용되고 발전해왔다. 

지난 10년간의 아로마테라피 실험연구는 세 나라에서 

모두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아로마테라피가 보

편적 치유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

국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관련 연구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아로마테라피가 질병의 대응 

수단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아로마테라피 실험연구를 표본크기 기준으로 분

석한 결과, 중국은 중대형 규모의 실험 참여자를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한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4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의 연구가 임상 중심의 의료적 접근 하에 수행되고 있

음을 시사하며 아로마테라피가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통

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일본은 소규모

에서 중간 규모까지 다양한 표본 크기를 기반으로 고르게 

연구가 분포되는 연구 경향을 나타냈다.

표본집단의 건강상태 기준 분석 결과, 중국은 신체질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아 임상 및 전염병 대응 수단으로

서 아로마테라피가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해, 일상적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별 분석 결과, 한국은 미용과 보건학 중심, 중

국은 의학 중심, 일본은 대체의학 중심으로 아로마테라피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각국이 아로마테라피를 학

문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킨 방식과 관점이 상이하기 때

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연구에 사용된 오일의 종류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국과 

중국에선 라벤더 오일을 가장 자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Methods of 

intervention
Effect

Country

Korea(%) China(%) Japan(%)

Massage

Positive effect 18 (18.75) 11 (6.59) 10 (19.61)

Partial positive effect 2 (2.08) 13 (7.78) 2 (3.92)

No effect 0 (0.00) 0 (0.00) 0 (0.00)

Inhalation

Positive effect 43 (44.79) 52 (31.14) 15 (29.41)

Partial positive effect 3 (3.12) 72 (43.11) 12 (23.53)

No effect 0 (0.00) 0 (0.00) 1 (1.96)

Others

Positive effect 26 (27.08) 12 (7.19) 7 (13.72)

Partial positive effect 4 (4.17) 7 (4.19) 2 (3.92)

No effect 0 (0.00) 0 (0.00) 2 (3.92)

Total 96 (100) 167 (100) 51 (100)

Table 6.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Methods of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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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가 안전성과 효능 면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오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감귤류 향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확인된 바, 시트

러스 계열 오일 사용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적용법과 그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세 

나라 모두 실험에서 흡입법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

었다. 이는 흡입법이 자극이 적고 안전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에서는 아로마테라피의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보고되어, 아로마테라피의 유효성 뿐만 

아니라 무효성 역시 학문적으로 검토하는 태도가 반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 

일본은 각기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의료체계, 학문적 전

통에 따라 아로마테라피를 수용하고 발전시켜왔다. 중국은 

중의학과 통합된 아로마테라피를 기반으로 의료 현장에서 

임상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

[20]. 반면 한국은 미용 산업과 연결된 실용적 접근으로 아

로마테라피가 발전된 연구 양상을 보였으며[21], 일본은 

웰빙과 힐링 문화에 기반한 대체의학 중심의 방향성이 두

드러지는 연구 양상을 보였다[22].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연구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각국이 건강과 치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지에 대한 문화적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한중일 아로마테

라피 실험연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연구 경향과 

특성을 고찰하여 각국에 새로운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세 나라의 논문 데이터베이

스인 RISS, CNKI, J-STAGE를 기반으로 수집된 연구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각국 내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비학술

지 출처에서 발표된 연구는 포함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한 오일의 정확한 조성, 적용 맥락 까

지는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으며 특히 복합 오일 사용 

연구의 경우 'Multi-item used' 항목으로 통합 분류하여 

세부적 특성을 놓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한·중·일 3개국의 아로마테라피 실험 연구동

향을 기술통계적 방법으로 전반적 현황을 개관할 수 있었

다. 하지만 모집단 전체 연구 경향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적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을 고려하면서도,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 등을 활용해 

구조적 관계와 변화양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제시할 필요

가 있다.

예컨대 이를 위해 중국은 개인화된 자기돌봄과 심리적 

웰빙,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기반 연구를 더욱 확대함으

로써 아로마테라피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동시에 복

합 오일 및 적용 맥락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효능과 안전

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임상 기반 연구 설계를 참고하여 

아로마테라피의 의료적 활용 가능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대규모·장기 추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질병 대응

뿐 아니라 일상적 웰빙과 스트레스 관리 측면에서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국

과 중국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재한 연구 결과도 적극적

으로 보고하여 후속 연구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세 나라 

모두 부정적 결과까지 포함한 균형 잡힌 연구 보고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 중국, 일본 연구 간 상호 비교와 교차 참

조를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학문적 관점을 반영

하는 다문화·다학제적 연구 연계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아로마테라피는 실증적 근거와 문화적 다양성을 동시에 

갖춘 통합적 치유법으로서 학문적·실천적 가치를 더욱 공

고히 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임상적 근거 축적과 정책적 

연계 연구가 병행된다면 보건의료 정책, 고령자 케어, 정

신건강 관리 등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한층 높아

질 것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단순한 기술적 비교를 넘어, 아로마테

라피 연구의 국제적 협력 가능성과 학문적·실천적 가치 확

장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세 나라의 상이한 연구 접근과 

결과를 상호 참고함으로써 아로마테라피의 실증적 근거를 

강화하고 의료적 활용과 개인화된 웰빙 프로그램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 과제 수행

을 통해, 아로마테라피는 실증적 근거와 문화적 다양성을 

동시에 갖춘 통합적 치유법으로서 학문적, 그리고 실천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국제적 연구 협력과 응용 가능성을 확

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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